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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던 달이었다. 4 월 초, 일본에 막 온 시기였기 때문에 

적응이 조금 필요했다. 날도 추웠으며 같이 놀러 나갈 친구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다지 재미있게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는 것은 정말 

흥분되고 기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외롭거나 힘들지는 않았다. 일본 여행은 꽤 

해봤지만 도쿄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4 월에는 역시 아직 일본에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었고 일주일만 있으면, 

이틀만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다. 관광객 같은 기분이었다. 

일본어로 생활하는 것도 조금 어색했고, 말도 잘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새롭고 

어색했다. 적응이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생활 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5 월은 나름대로 바빴다. 5 월에는 골든 위크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일본에 

대해 즐기게 되었던 시기였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시부야, 하라주쿠, 신주쿠를 쏘아 

다니면서 처음으로 프리쿠라를 찍어보고, 일본의 카라오케에서 노래를 불러보고 일본의 

맛있는 디저트와 밥을 먹으면서 관광객과는 다르게 좀 더 유학생처럼 일본을 즐겼다. 

일본에 온지 한달 정도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본에 익숙해졌다. 일본 

유학생활을 좀 더 풍족하고 여유롭게 즐기기 위해서, 또한 일본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취직활등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한가지의 경험으로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원한 곳에서 퇴짜를 맞기도 했지만 정말 일하고 싶었던 

로프트에서 면접이 잡히고 채용이 되면서 내 계획대로 일본에서의 생활이 잘 

흘러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군데를 가보기 위해서 

약속을 많이 잡았었다. 아사쿠사의 산자마츠리던가 

도쿄대의 축제라던가 마츠리의 계절이 시작됨에 따라 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츠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항상 학교에서만 배웠었고, 인터넷에서만 봤었던 마츠리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볼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의 유카타를 사는 등 제대로 즐기기 

위해 했던 일들이 많았다. 시간이 점점 갈수록 한국에 대해서 그리워져 친구와 함께 

신오오쿠보에 가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의 식 재료를 사는 등 일본 속에서 한국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도 하였다. 또한 과제 덕에 생전 관심 없던, 과제가 아니었으면 

갈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도쿄의 마을을 가보게 되었고 그 마을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와 무엇이 있는지, 뭐가 유명한지 어떻게 유명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6월은 일본에 너무 익숙해져서 나태해진 느낌이 드는 달이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주말에 공부할 시간과 과제를 할 시간이 줄어들면서 조금 대충하는 경향이 생겼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날이면 놀러를 다니거나 빈둥빈둥 거렸다. 하지만 5 월처럼 

많이 놀러 다니지는 못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일은 그다지 없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사고 싶었던 카메라를 사거나 일본의 옷을 사거나, 

정말 부자처럼 돈을 펑펑 썼다. 생활비가 아까워 먹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귀찮아서 사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살이 좀 

쪘다. 일본 생활에 대해서는 익숙해졌지만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신입이었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했었는데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좀 컸었다.  

 7 월은 장마로 인해서 조금 나른해졌다. 또한 

학교에서 행해진 칠월 칠석 축제에도 참가를 

했다. 거기서 유카타를 처음 입었다. 나름 맛있는 

음식도 많았다. 이벤트도 좋았다. 이러한 행사를 

좀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 꽤 재미있게 하루를 

보냈다.  

 


